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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생성형 AI를 통합한 지리탐구 활동을 개발하고, 이러한 자료의 활용이 가져올 수 있는 학습경험의 변화

를 예상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성형 AI 통합 탐구 사례 5가지(대구지역의 이상고온 일수 변화 탐구, 서울시 지하철 승하

차 인원 데이터 분석,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인구 피라미드 분석, 풍력발전소 위치 시각화 및 입지 분석, 시군구별 인구 증감 분석)

를 제시하였다. 이들 탐구활동은 데이터 분석, 시각화, 예측 모델링 및 해석을 통해 다양한 지리적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책을 모색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성형 AI 탐구활동은 외부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통계분석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교과서 기반 탐구에 비해 탐구의 전체적인 과정을 강조하고, 지리탐구의 실제성과 전이가능성을 높이며, 블룸의 인지과정 

분류에서 이해와 분석 단계 뿐 아니라 적용과 창의를 함께 강조하고,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및 미래역량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주요어: 생성형 AI, 탐구, AI 통합 탐구, 교과서 기반 탐구, 블룸의 교육목표분류학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geographical inquiry activities that incorporate generative AI, focusing on 

how such integration can transform learning experiences. The study developed five inquiry materials: examining the 

increase in abnormally high temperature days in Daegu, analyzing Seoul subway ridership, analyzing the population 

pyramid in Angye-myeon, Uiseong-gun, Gyeongsangbuk-do, visualizing and analyzing wind power plant locations, 

and assessing population changes in regions. These activities are designed to address diverse geographical issues 

through data analysis, visualization, predictive modeling, and interpretation. The incorporation of generative AI in 

these inquiries is marked by the use of external data and an emphasis on statistical analysis. Compared to traditional 

textbook-based inquiries, these AI-integrated activities highlight the entire inquiry processes, increasing the 

authenticity and transferability of geographical inquiry. They extend beyond just ‘understand’ and ‘analyze’ in 

Bloom’s taxonomy of cognitive processes to include ‘apply’ and ‘create’. This approach is anticipated to enhance 

data literacy and foster future-oriented skills.

Key words: Generative AI, inquiry, AI-integrated inquiry, textbook based inquiry, Bloom’s tax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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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기술은 전 세계적

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일자

리, 일상생활 및 교육 시스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OECD(2023)의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술의 발전은 임금

과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직업군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AI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시스템 변화에 대응하고자 교육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미래 산업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상과 현재 

교육 시스템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AI 기반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에 주목하고 있다(Yu and Guo, 2023).

이미 여러 국가들은 초등 및 중등 교육과정에 AI를 공

식적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국립과학재단과 같은 연구기관과 Google for 

Education과 같은 기업들이 초중등 학생들을 위한 AI 교

육과정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에 AI

를 교육과정에 도입한 이래로, 첫 AI 교과서를 출시하였

으며, 유럽연합, 일본, 싱가포르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UNESCO, 2023). 한국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AI와 같은 첨단 디지털 혁신 

기술에 대한 강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초중학교 정보 교

과의 수업 시간이 확대되었으며, ‘인공지능 수학’과 같은 

새로운 선택 과목이 개발되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국가 

교육과정의 변화를 교실 수업 환경 개선을 통해 지원하

기 위해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착수했으며, 2025년부

터 수학, 영어, 정보, 국어 과목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

획이다(교육부, 2023). 

AI 교육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과

목의 내용 지식과 AI를 의미 있게 통합하는 전략이 필요

하다(Chen et al., in press). 그러나 초중등 교육과 AI의 통

합 시도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AI 활용 

능력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 교수-학습 전략, 실천 방

안은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다(Lee et al., 2021). 지리

학은 특히 AI와 빅데이터 활용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지

리교육에서 AI의 역할은 타 과목에 비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해 학

습자가 주도적으로 결과물을 생성하는 AI 통합 활동을 

지리교육과정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김민성(2022)은 제

안하였다. 

본 연구는 ChatGPT를 포함한 생성형 AI가 교육 분야, 

특히 지리교육에 가져올 중대한 변화를 조명한다. 생성형 

AI는 단순히 학습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넘어, 개인

차를 고려하며 학습자의 요구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정제영 외, 2023; Chatterjee and Dethlefs, 2023). 

특히, 지리탐구에서의 질문과 근거에 중점을 두어 생성형 

AI를 적용함으로써, 탐구의 모든 단계에서, 즉 질문을 던

지는 초기 단계부터 데이터 수집, 분석, 그리고 데이터 기

반의 결론 도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이종원･김형숙, 2023). 이러한 변화는 기존 지리탐

구 방식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며, 과거에 ‘학습’ 또는 ‘지

원’으로 간주되던 과정들이 생성형 AI를 통해 새롭게 재

정의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Chang and Kidman,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생성형 AI가 학교 지리교육, 특히 고등

학교 ‘한국지리’ 과목에 가져올 변화를 탐색하는 것이다. 

최근 연구들(이종원･김형숙, 2023; Lee, 2023; Montenegro- 

Rueda et al., 2023)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데이터 분석, 

시각화, 패턴 인식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며, 특히 

지리탐구의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AI 통합 탐구활동을 개

발하고, 이를 지리탐구의 다섯 단계와 블룸의 인지과정 

분류를 통해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AI 통합 탐

구활동의 특징과 그로 인한 교육적 변화를 탐구함으로써, 

다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1. 생성형 AI를 활용한 지리탐구는 어떤 특징을 갖는가?

2. 생성형 AI는 지리탐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II. AI와 교육 

1. AI

AI(Artificial Intelligence)는 인간의 인지적 기능을 모방

하여 의사결정, 문제해결, 학습 등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

스템이다. 이 기술은 데이터 분석, 패턴 인식, 자연어 처

리 등을 통해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지능적 작업을 가능

하게 한다. AI의 핵심은 인간의 지능적 행동을 이해하고 

이를 기계가 모방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머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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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생성형 AI의 주요 기능

분류 설명 예시

데이터 처리 및 분석 

(Data Processing and Analysis)

데이터를 수집, 정제, 분류하고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로 변환하는 과정
데이터 크롤링, 기본적인 통계분석

지식 추론 및 예측 

(Knowledge Inference and Prediction)

데이터에서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이벤트나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
미래 기온 예측, 사용자 질문에 대한 응답

콘텐츠 생성 및 합성 

(Content Creation and Synthesis)

AI가 텍스트, 이미지, 음악, 비디오 등의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변형하는 능력
텍스트 생성, 이미지 생성, 음악 작곡

대화형 상호작용 

(Interactive Communication)

사용자와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능력
챗봇 서비스, 음성 인식 및 반응 시스템

*참조: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3)의 내용을 맥락에 맞춰 수정

닝(Machine Learning)과 딥러닝(Deeping Learning)이라는 

두 가지 주요 기술이 활용된다.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기

반으로 예측 모델을 생성하고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개선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이메일 스팸 필

터는 대량의 이메일 데이터를 학습하여 스팸과 정상 메

일을 구분한다. 은행의 신용 평가 시스템은 고객의 금융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여 신용 위험을 예측한다. 딥러닝은 

인간의 뇌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신경망을 이용해 

복잡한 데이터에서 패턴을 인식하고 학습하는 기술이다. 

이미지 인식과 음성 비서 응용에서 볼 수 있는 딥러닝은 

Siri, Alexa와 같은 시스템이 사용자의 명령을 이해하고 반

응하는 데 활용된다(UNESCO, 2021, 2023;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3).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데이터나 콘텐츠를 생성하는 시스템이다.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학습하여 새로운 이미지, 텍스트, 음악 등

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 이 기술은 입력 데이터의 패턴

을 분석하고 모방하여 실제와 유사하거나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낸다(UNESCO, 2023). 실제 지리 교수

학습 상황에 유의미한 생성형 AI의 주요 기능은 표 1과 

같다.

생성형 AI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이

미지 인식, 음성 인식, 자율 주행 자동차 개발, 의료 진단 

지원, 웹 검색, 번역, 챗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생성형 AI 모델인 ChatGPT

는 자연어 처리 분야의 핵심 기술로, 대규모 언어 데이터

를 학습하여 인간과 같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생성한다.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ChatGPT는 텍스트를 토큰화하고, 

학습된 지식을 바탕으로 적합한 텍스트를 생성하여 제공

한다. ChatGPT의 사용성과 유연성으로 인해 널리 인기

를 얻었으며,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과 대중화를 대표하

는 사례로 여겨진다(Su and Yang, 2023).

2. 생성형 AI와 교육의 변화 

기술의 발전은 학습자들의 학습 방식과 경험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친다. 구글 번역, 검색 도구, Grammarly와 같

은 글쓰기 보조 도구들은 이미 학습 지원 도구로 자주 활

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없었던 구글, 네이버와 같은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제는 이러한 검색 엔진의 기능이 ChatGPT

와 같은 생성형 AI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

할 때, 교수학습 맥락에서 기존의 검색 엔진과 생성형 AI

의 활용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이들 기술의 잠재력을 이

해하는 데 유용한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비교는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표 2에서 자세히 설명된다.

검색 엔진과 생성형 AI는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근본적

인 차이를 보이며, 이는 교수학습 지원에 있어 중요한 변

화를 가져온다.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자연어 처

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를 가능하게 하여, 사

용자의 질문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Chatterjee 

and Dethlefs, 2023). 일반적으로, 검색 엔진을 사용할 때, 

정확한 검색어 선택이 중요하다. 그러나 초보자들은 종종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어 불확실한 검색어

를 사용하기 쉽다. 이런 경우, 전통적인 검색 엔진은 정확

하지 않은 검색어로 인해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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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검색 엔진과 생성형 AI의 교수학습 지원 전략 비교

구분 검색 엔진(예, 구글, 네이버) 생성형 AI(예, ChatGPT)

자연어 

처리(NLP) 

능력

검색 엔진은 사용자의 질문이나 문장을 키워드로 분리하

여 관련 있는 웹페이지를 찾아낸다. 하지만, ChatGPT처

럼 복잡한 자연어 이해 능력은 제한적이다.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 언어 모델은 사용자의 질문이

나 명령을 자연스러운 언어로 이해하고, 연관성 있는 답

변을 생성할 수 있다. 

검색 결과의 

형태

검색 엔진은 웹페이지, 이미지,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

의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검색 결과는 주로 링크와 간

단한 설명으로 구성되며, 사용자가 직접 내용을 탐색해

야 한다. 

ChatGPT는 사용자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제공하며, 

요약, 해석, 추론 뿐 아니라 사용자가 요청하는 특정 포맷

(예, 에세이, 설문지, Q&A 등)과 길이에 맞춰 답변을 제공

할 수 있다.

정보의 

실시간성과 

범위

검색 엔진은 웹상의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색인화하

고 검색 가능하게 만들어, 최신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

한다. 

ChatGPT는 특정 시점까지의 정보를 학습하고 있으며, 

그 이후의 정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상호작용 

방식

검색 엔진에서는 동적인 상호작용이 제한적이다(검색은 

선행 검색과 연관이 없다). 

ChatGPT는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와 상호작

용한다. 동적인 대화를 통해 사용자는 질문을 수정하거

나 세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 못할 수 있다. 반면,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일상언어

로 표현된 검색어를 전문용어로 변환하여 적절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사용자가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원하는 정보를 얻

을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전통적인 교실 수업에서 교사가 

수행하던 전문용어와 일상어 간의 번역 역할을 ChatGPT

가 대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ChatGPT의 단계별 질문을 통한 상호작용 능

력에 관한 것이다. ChatGPT와 같은 대화형 AI는 멀티턴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즉, 이러한 AI는 사용자와의 이전 

대화를 기억하고, 그 맥락에 맞게 대답할 수 있다(Su and 

Yang, 2023). 일반적인 검색 엔진과 달리, 대화형 AI와의 

상호작용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식의 질문을 통해 이

루어지며, 사용자의 현재 지식과 학습 요구에 맞춘 대화

가 가능하다(Chang et al., 2023).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

의 이해 수준과 속도에 맞춰 학습할 수 있으며, 개별 학습

자에 초점을 맞춘 상호작용과 피드백은 학습 동기를 유

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대화가 저장되고 누적

되면서 더욱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변정호･

권용주, 2023; OECD, 2023; Su and Yang, 2023).

ChatGPT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최근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영역은 AI 활용에서 교

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ChatGPT가 교육과

정 설계, 교재 및 평가도구 개발에 유용하다고 강조한다. 

두 번째 영역은 교수 및 학습 과정에서 AI의 영향과 사용

에 관한 것으로, ChatGPT가 학생들의 학업 성과 향상과 

비판적 사고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특히, 

ChatGPT는 특정 질문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제

공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탐구를 지원할 수 있다. 마지

막 영역은 AI가 교육 및 학습 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

이 사회경제적, 문화적, 제도적, 기술적 환경과 어떻게 상

호작용하는지를 다루며, 이는 교육의 질과 효율성의 변

화, 그리고 학생들의 미래 사회 적응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Montenegro-Rueda et al., 2023). Adarkwah et al.(2023)

은 ChatGPT를 탐구기반 학습에 활용하는 여러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ChatGPT는 학생들이 학습 주제와 관련

있는 흥미로운 질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학생

들이 의미 있는 질문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서 특히 유용하다. 또한, ChatGPT는 학생들이 만든 질문

의 질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학생이 특정 주제에 대한 질문을 생성하고 ChatGPT

에게 분석을 요청하여 질문의 적절성과 탐구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ChatGPT가 제공하는 정보의 한계를 비

판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지리과목을 탐구적 방식으로 수업할 때 ChatGPT의 

영향을 탐색한 연구가 있다. 이종원과 김형숙(2023)은 2022

년 개정된 ‘한국지리 탐구’ 과목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

용 방안을 탐구의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이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데이터 활용 방식(예: 데이터 분석,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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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지리탐구의 단계별 인공지능 활용 방안

지리탐구의 

단계
생성형 AI(예, ChatGPT) 활용 사례 처리 추론 생성 대화

지리적 

질문하기  

예)1인 가구의 분포와 관련하여 어떤 지리적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

예)한국지리에서 지역소멸 주제로 학생들이 조사할만한 프로젝트 주제를 알려줘. ○ ○

예)개인형 모빌리티와 관련한 최근 쟁점은 무엇인가? ○ ○

예)개인형 모빌리티가 뭐지? ○

데이터 

파악하고 

계획세우기 

예)우리나라의 연도별 황사 발생 데이터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

예)북한의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파악하려면 어떤 데이터를 찾아보아야 할까? ○ ○

예)학생들의 개인형 모빌리티(전동킥보드, 공공자전거 등) 활용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만들어줘.
○

데이터 

수집하고 

정리하기

예)연도별 황사 발생 데이터를 계절별 황사 발생 데이터로 계산해 줄 수 있을까? 3-5월이 

봄, 6-8월이 여름, 9-11월이 가을, 12-2월이 겨울이야. 
○

예)이 신문기사의 내용을 3-4문장으로 요약해 줄 수 있을까? 이 신문기사의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지? 
○

데이터 

시각화하고 

분석하기 

예)연도별 황사 발생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 시각화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를 알려줘
○

예)학교의 나무 그늘 아래와 그늘 밖의 온도를 20곳에서 각각 측정하였다. 두 지점의 

온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

예)우리나라의 황사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지 궁금해. 내가 제공한 데이터를 토대

로 분석해 줘. 
○

결론 도출, 

의사소통 

및 

성찰하기

예)1인 가구 중 젊은 층은 주로 도시에 노년층은 주로 농촌에 거주하다는 결론을 내렸는

데 지리학적 연구 결과와 비교해 줘. 
○ ○

예)내가 작성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다시 작성해 줄 수 있을까? ○

예)나는 국가 간의 관계를 인구의 교류(예, 관광객), 무역규모, 국방관련 협약을 중심으로 

조사하는데, 만일 이 방법을 보완한다면 어떤 것이 가능할까?
○ ○

*처리: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추론: 지식추론 및 예측, 생성: 콘텐츠 생성 및 합성, 대화: 대화형 상호작용

출처 찾기, 통계적 분석 등), 창의적인 제안(예: 프로젝트 

아이디어, 설문조사 디자인 등), 문제 해결이나 예측(예: 

황사 발생 추세 분석, 국가 간 관계 조사 등) 측면에서 탐

구를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표 3). 각각의 사례들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생성형 AI의 4가지 기능(처리, 추론, 

생성, 대화)과 연계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AI 통합 탐구활동의 개발 

본 연구는 현행 한국지리 교과서에 포함된 지리 탐구

활동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리 탐구활동의 

학습경험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의 핵

심은 AI 통합형 탐구활동이 학습자의 문제 접근 방식과 

문제 해결 과정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활동을 기반으로 유사한 학습 목표를 가진 AI 통합

형 탐구활동을 개발하였다
1)
(표 4). 기존 한국지리 교과서

의 탐구활동(교과서 기반)과 AI 통합 탐구활동을 한쌍으

로 제시하고 비교하는 방식이다. 각 쌍의 탐구활동들은 

각각 기후변화 예측, 도시내부구조의 특징, 농촌지역의 

인구문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입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탐구활동은 C출판사
2)
 한국지리 교

과서에서 총 5편을 선정하였다. 상세한 AI 통합 탐구활동

의 상세한 내용은 표 5~표 9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AI 통합 탐구활동의 개발을 위해 생성형 AI 모델은 

OpenAI의 GPT-4
3)
를 활용하였다. GPT-4는 데이터 분석, 

지식 추론과 예측, 콘텐츠 생성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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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국지리 교과서와 AI 통합 탐구활동의 탐구질문 비교 

탐구활동 (교과서 기반) 탐구활동 (AI 통합)

우리나라의 기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대구는 계속 더워지고 있을까?

서울의 내부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아침에 하차 인원수는 많고 승차 인원수는 적은 지하철역은 어

디일까?

전라북도 임실군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풍력발전단지는 어디에 있을까?

인구 분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

발휘할 뿐 아니라 향상된 자연어 처리와 대화형 상호작

용을 통해 사용자 질문에 대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응

답을 생성함으로써 학습자의 탐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2. 학습경험의 분석 

본 연구의 특징은 학생들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이 아

니라 학습자가 탐구활동을 경험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학

습경험을 모의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직접

적인 실험 설계가 아니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연구 개

발의 초기 단계에서 AI 통합 학습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가설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  

탐구활동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경험을 지리탐구의 5

단계와 블룸의 교육목표분류(Bloom’s Taxonomy)에 따

른 인지과정을 기반으로 분석하고 분류하였다. 지리탐구

(geographical inquiry)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에 따라 다

양하다(Lee, 2023). 일반적으로 지리탐구를 활용한 수업

에서 학생들은 질문이나 이슈를 조사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근거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의 해

석, 분석, 평가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 뿐 아니라 자신의 탐구과정을 성찰한다

(Geographical Association, nd). 지리탐구를 주요 구성 요

소나 단계(절차)로 구분하기도 한다(Roberts, 2013). 오스

트레일리아의 국가수준 지리 교육과정에 포함된 지리탐

구는 5단계(관찰, 질문, 계획하기 – 수집, 기록, 평가, 시각

화하기 – 해석, 분석, 결론 내리기 – 의사소통하기 – 성찰 

및 대응하기)로 구성되어 있다(NSW Education Standards 

Authority, nd). 반면, 내셔널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 

nd)은 지리탐구(geo-inquiry)를 질문 – 정보수집 – 정리 – 

분석 –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구분했다. 선행연구를 종합

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리탐구를 (1)지리적 질문하기, (2)

데이터 파악하고 계획 세우기, (3)데이터 수집하고 정리

하기, (4)데이터 시각화하고 분석하기, (5)결론도출, 의사

소통 및 성찰하기의 5단계로 범주화하였다: 

1. 지리적 질문하기(Asking): 지리적 관점의 이해를 바탕

으로 일상적으로 접하는 현상들에 대해 지리적 질문을 

하는 과정

2. 데이터 파악하고 계획 세우기(Planning): 지리적 질문에 

답변을 위해 필요한 근거와 수집 방법을 정리하고, 지

리탐구의 각 단계별 필요한 과제에 맞게 탐구 계획을 

구상하는 과정

3. 데이터 수집하고 정리하기(Collecting): 야외조사, 공공 

빅 데이터, 지리정보기술(GIS) 등을 활용한 데이터 수

집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탐구 계획에 맞는 데이

터를 직접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

4. 데이터 시각화하고 분석하기(Analyzing): 데이터를 적

절히 시각화하고, 공간적 패턴이나 규칙을 찾아내며,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

5. 결론도출, 의사소통 및 성찰하기(Concluding): 다양한 

자료와 데이터를 종합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상황에 맞는 산출물을 제작하며, 수집된 데이터와 결

론의 한계를 인식하는 과정

탐구활동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경험을 지리탐구의 5

단계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서 지리탐구의 각 단계에서 AI

의 역할과 기여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가령, ‘데이터

의 수집과 정리’ 단계에서 AI는 다양한 출처에서 데이터

를 수집하고 통합할 수 있지만, 데이터의 질과 관련성 판

단은 인간의 판단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블룸의 교육목표분류(Bloom’s Taxonomy)는 교육목표

를 분류하고 학습자의 인지적 활동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Anderson and Krathwo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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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습경험 분석틀

(2001)은 이 분류를 개정하여 학습자의 인지적 활동을 ‘기

억하기’, ‘이해하기’, ‘적용하기’, ‘분석하기’, ‘평가하기’, ‘창

조하기’의 여섯 단계로 평가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개정

된 분류를 사용하여, 각 단계가 학습자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며, 복잡한 문제

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단계별 내

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억하기(Remember): 기본적인 사실이나 용어를 기억

하고 인식하는 능력

2. 이해하기(Understand): 설명하거나 요약하는 등의 방식

으로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

3. 적용하기(Apply): 배운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

4. 분석하기(Analyze): 정보를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

5. 평가하기(Evaluate):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판단

하는 능력

6. 창조하기(Create): 원래의 종합 단계를 대체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거나 원래의 것을 재조합하는 능력

블룸의 분류체계를 활용함으로써 AI 통합 탐구활동이 

기여하는 인지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능

하며, 이를 통해 탐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더불어, 블룸 분류체계의 상위 단계인 평가하기와 창조하

기의 활성화를 위한 기여와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

할 것이다. 

탐구활동에 대한 학습자의 가상의 학습경험 및 경로

는 지리탐구의 5단계와 블룸의 인지과정으로 구성된 X, 

Y축으로 구성된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하였다(그림 1). 즉, 

개별 탐구활동은 지리탐구의 5단계의 유무와 정도(예, 명

확하고 능동적인 활동, 명확하지 않거나 수동적인 활동)

로 우선 평가하였으며, 해당 단계에서의 인지과정을 블룸

의 교육 목표분류에 따라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사례 1

우선, 교과서 기반 탐구활동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사

과재배 지역의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기후

변화를 파악하는 탐구활동이다(표 5). 지리탐구의 5단계

별 학습경험은 아래와 같다. 

(1)지리적 질문하기: 탐구의 시작점으로 지리적인 현

상이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단계이다. ‘사과 재배 

지역이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이유’와 같이 탐구질문이 

이미 제시되었기 때문에 학습자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보다는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2)데이터 파악하고 계획 세우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를 수집하고, 접근 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

다. 하지만 수집해야 할 데이터가 이미 제공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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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교과서 기반 및 AI 기반 탐구활동 및 분석 결과

탐구활동 (교과서 기반) 탐구활동 (AI 통합)

우리나라 기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 자료 1과 같이 사과 재배지역이 변화하는 이유를 말해 보자. 

대구는 계속 더워지고 있을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data.kma.go.kr)’에서 대구의 기온 데

이터를 검색하고 다운로드한다. 

• AI 활용 대구지역 기온 변화 검증한다(예, “이 데이터는 1904

년부터 현재까지 대구지역의 일평균 기온 데이터이다. 연도

별 일평균 기온 30도 이상인 날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지 분석

하고 싶어. 그래프도 함께 작성해 줘”).

• AI 활용 100년 후 대구 지역 기온 변화 예측한다(예, 지난 120

년 동안 대구지역의 기후 데이터를 바탕으로, 100년 후 대구 

지역에서 연간 일평균 기온 30도 이상인 날의 수를 예측해 

줘.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미래 기후 변화의 경향을 분석하고 

싶어).

학습자들은 제시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

하며, 이 과정에서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

고, 특정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3)데

이터 수집하고 정리하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

하는 단계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데이터가 제시되었기 때

문에 데이터 수집 및 정리단계는 생략되었으며, 학습자는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보다는 제공된 자료의 ‘해석’에 집

중하게 된다. (4)데이터 시각화하고 분석하기: 수집한 데

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단

계이다. 학습자는 변화하는 사과 재배지역을 시각적으로 

비교하고, 그 변화의 원인을 ‘분석’한다. 분석 활동은 탐구

활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뚜렷한 활동이 된다. (5)결

론 도출, 의사소통 및 성찰하기: 이 단계에서는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의사

소통하는 단계이다. 학습자는 자신의 분석을 바탕으로 사

과 재배지역의 변화 이유를 결론짓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평가’한다. 

다음은 AI 통합 탐구활동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기후

변화에 따른 대구 지역의 이상고온(일평균 기온 30도 이

상) 일수의 변화를 기상청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고, 향후 

100년 이후의 변화를 예측해 보는 탐구활동이다(그림 2). 

대구 지역의 연도별 일평균 기온 30도 이상인 날의 수의 

증가 여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I의 ‘데이터 처리 및 분

석’ 기능이 활용되었으며, 과거 기후 데이터를 바탕으로 

100년 후의 기온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지식 추론 및 예

측’ 기능이 활용되었다. 

(1)지리적 질문하기: 탐구질문이 미리 제시되었기 때

문에 학습자는 대구의 기온 데이터와 관련한 질문을 ‘이

해’ 한다. (2)데이터 파악하고 계획 세우기: 학습자는 연도

별 기온 데이터의 패턴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

하기 위한 방법을 ‘평가’한다. 이러한 과정은 데이터에 대

한 가설 설정과 검증 방법의 선택에 초점을 두며, 블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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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구 지역의 100년 후 기온 예측: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면, 지난 120년간의 기후 데이터를 분석하여 앞으로 

100년 뒤의 대구 지역의 기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인지과정 분류에서 ‘평가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누가(교

사 또는 학생) 이 과정을 주도하는지에 따라 활동의 성격

이 달라질 수 있다. (3)데이터 수집하고 정리하기: 학습자

는 교사 혹은 AI가 제시한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수

집하고, 필요한 형식으로 정리한다. 이 단계는 AI가 알려

준 데이터 수집 방법을 주로 ‘적용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4)데이터 시각화하고 분석하기: AI에 의해 생성된 시각

화와 분석 결과를 학습자는 ‘분석하는’ 단계이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5)결론 도출, 의사

소통 및 성찰하기: 사용자는 AI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

로운 정보(예, 100년 후 대구의 기온)를 창출하고, 이를 해

석하는 과정을 거친다(그림 2). AI가 제시한 분석 결과와 

예측을 평가하는 측면도 있지만, 새로운 정보을 생성하는 

활동이 두드러지므로 ‘창조하기’의 측면이 강조된다. 

사례 2

서울의 지역별 사진을 통해 도시의 내부구조를 가늠

해 보는 탐구활동이다. 도심(예, 중구명동), 부도심(예, 강

남구 테헤란로, 금천구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주거지역

(예, 노원구 상계동)을 간략화된 서울 지도와 함께 제시하

고 있다(표 6). 

(1)지리적 질문하기: 학습자는 이미 제시된 탐구질문

(“상주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을 찾아보고, 그 이유

를 설명해 보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학습자는 상주

인구 밀도와 주간인구 밀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바

탕으로 각 지역을 비교한다. (2)데이터 파악하고 계획 세

우기: 탐구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제시된 상태이다. 학

습자는 제공된 사진 자료와 설명을 ‘분석’하여 필요한 정

보를 추출할 계획이며, 상주인구 밀도를 가늠하기 위해 

어떤 정보를 활용할 것인지 가늠해야 한다. (3)데이터 수

집하고 정리하기: 이미 제공된 사진과 지도 자료를 활용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지 않다. 학

습자는 제공된 사진 자료를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각 지

역의 인구 특성을 식별하게 된다. (4)데이터 시각화하고 

분석하기: 학습자는 각 지역의 사진과 설명을 ‘분석’하여 

상주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찾아낸다. (5)결론 도출, 의

사소통 및 성찰하기: 학습자는 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상주인구 밀도가 낮은 이유에 대한 결론을 내

리고 설명한다. 학습자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타

당한 이유를 토대로 ‘평가’한다.

다음은 AI 통합 탐구활동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서울

시의 일별 지하철 승하차 인원수 데이터를 활용해 도시

내부구조와 관련한 지역별 특성을 추론하는 탐구활동이

다(그림 3).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서울시 일별 

지하철 승하차 인원수 데이터를 다운받아 사용하게 된다. 

시간대별 승하차 패턴의 이유를 설명하거나, 이러한 패턴

이 도심공동화 현상과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식 추론 및 예측’ 기능이 활용된다. 

(1)지리적 질문하기: 학습자는 제공된 탐구질문(“아침

에 하차 인원수는 많고 승차 인원수는 적은 지하철역은 

어디일까?”)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다. 더불어, 학생들

은 지하철의 승하차 인원수 패턴이 도시의 내부구조 특

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 (2)데이터 

파악하고 계획 세우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

가 필요하며, 이 데이터를 어디에서 수집할 수 있는지 고

민하는 단계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탐구를 위한 직접적

인 힌트와 데이터 소스를 알려줄 수도 있지만, 학생들 스

스로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된 방식의 

탐구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3)데이터 수집하고 정리

하기: 학습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서울시 지하철 시

간대별 승하차 수’ 데이터를 검색하고, 다운받고, 정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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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교과서 기반 및 AI 기반 탐구활동 및 분석 결과

탐구활동 (교과서 기반) 탐구활동 (AI 통합)

서울의 내부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 자료1-자료4 중 상주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을 찾아보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아침에 하차 인원수는 많고 승차 인원수는 적은 지하철역은 어

디일까?

•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서울시 지하철 시간대별 인원’ 데이터

를 검색하고 다운로드한다.

• AI 활용 데이터 패턴을 분석을 요청한다(예, “서울시에서 아

침 시간대에 승차 인원은 적고, 하차 인원은 많은 지하철역 

TOP 5를 알려줘”). 

• AI 활용 데이터 시각화를 요청한다(예, “(아침 시간대에 승차 

인원은 적고, 하차 인원은 많은) 시청역의 승하차 인원수의 

시간대별 그래프를 작성해줘”).

• AI 활용 데이터 분석 및 해석을 요청한다(예, “이러한 시간대

별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해 줘”, “그래프는 도심공동

화 현상과 관련 있을까?” 등). 

그림 3. 시청역 승하차 인원 수: 지하철 승하차 인원 수 데이터를 

이용하면 도시의 내부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다.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고 있는 정보를 적용하

는 것은 블룸의 교육목표분류에 따르면 ‘적용하기’에 해

당한다. (4)데이터 시각화하고 분석하기: 학습자는 다운

받은 데이터를 활용해 AI의 도움을 받아 질문에 부합하

는 지하철역을 찾고, 승하차 인원수의 시간대별 그래프를 

작성한다(그림 3). 더불어, AI를 활용해 인구공동화 현상 

등 지리 개념과 관련하여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5)결론 도출, 의사소통 및 성찰하기: 사용자는 AI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적절성을 ‘평가’한다. 

 

사례 3 

저출산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인구소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탐구활동이다. 전라

북도 임실군의 시기별 인구 변화와 인구구조를 그래프와 

인구 피라미드로 제시하였다(표 7). 

(1)지리적 질문하기: 학습자는 인구 변화에 대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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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교과서 기반 및 AI 기반 탐구활동 및 분석 결과 

탐구활동 (교과서 기반) 탐구활동 (AI 통합)

전라북도 임실군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 자료 1, 자료 2를 토대로 임실군이 당면한 문제를 2가지 이상 

추론해 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보자.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는 무엇일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시군구별 인구 변화(“행정구역(읍

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 )”)를 검색하고 다운로

드한다.

• AI 활용 데이터 시각화를 요청한다(예, “이 데이터를 이용

해 인구 피라미드를 작성하고, 이 지역 인구구조 특성을 설명

해줘”).

• AI 활용 데이터 분석을 요청한다(예, “인구 피라미드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지역에서 특히 요구되는 공공서비스를 교

통, 의료, 보건･복지, 교육 측면에서 설명해줘”).

그림 4. 경상북도 의성군 임계면 인구피라드: 생성형 AI를 활용해 

인구 피라미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질문(‘임실군이 당면한 인구문제와 해결책’)을 ‘이해’하고, 

조사해야 할 내용을 파악한다. (2)데이터 파악하고 계획 

세우기: 임실군이 당면한 문제와 해결책 제시를 위해 자

료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3)데이터 수집하고 정리하기: 

자료가 제공되었으므로 학생들이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

는 없다. 그러나 제공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어떤 자료

를 활용할 것인지, 선별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이미 제공된 자료를 문제에 맞게 ‘적용하는’ 과정이다. (4)

데이터 시각화하고 분석하기: 학습자는 자료를 ‘분석’하

여 임실군의 인구 변화 패턴을 이해한다. (5)결론 도출, 의

사소통 및 성찰하기: 학습자는 분석을 바탕으로 임실군의 

인구 변화 및 해결책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평가’

한다. 

다음은 AI 통합 탐구활동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경상

북도 의성군 안계면의 인구 피라미드의 시각화와 분석을 

통해 지역의 인구 특성을 이해하고, 생성형 AI를 통해 지

역이 당면한 인구 문제의 대책을 수립하는 탐구활동이다

(그림 4).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의성군 안계면의 인구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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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다운받아 사용하게 된다. 인구 데이터의 수집, 정

제, 분류 및 기본적인 통계 분석을 위해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능을 활용하고, 인구 피라미드를 작성하고, 지역 

인구구조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생성형 AI의 ‘콘텐츠 생

성 및 합성’ 기능을 활용하게 된다. 더불어, 특정 지역의 

인구 피라미드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서 

요구되는 공공서비스를 교통, 의료, 보건･복지, 교육 측면

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식 추론 및 예측’ 기능이 활용

된다. 

(1)지리적 질문하기: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탐구질문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는 무엇

일까?”)을 ‘이해’한다. 상황에 따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

역으로 변경한다면 보다 학습자 주도적인 성격의 탐구가 

가능할 것이다. (2)데이터 파악하고 계획 세우기: 학습자

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하고 

다운로드 한다.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과정

에서 학습자가 주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수자가 학습

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판단은 학습자의 배경지식 및 기술에 대한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 이 단계는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하여 데이터

를 찾아 다운로드 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3)데이터 수집

하고 정리하기: 학습자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행정

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 )’를 검색하

고 다운로드 한다. 알고 있는 절차에 따라 데이터를 다운

받고, 정리하는 과정은 ‘적용하기’에 해당한다. (4)데이터 

시각화하고 분석하기: 학습자는 AI의 도움을 받아 수집

한 데이터를 인구 피라미드로 작성하고 해당 지역의 인

구구조 특성을 ‘분석’한다. 학습자가 이 과정을 주도하기

는 하지만 학습자 인구 피라미드를 직접 작성하거나 해

석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주

요 역할은 AI가 제공한 정보를 평가하고, 이를 자신의 지

리적 ‘이해’와 연결 짓는 것이다. (5)결론 도출, 의사소통 

및 성찰하기: AI가 제공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

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평가’한다. 학습자

는 AI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해석을 추가하고, 필요

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사례 4 

여러 신재생에너지(예, 풍력, 조력, 태양열 등) 발전소

의 위치를 지도로 제시한 다음 발전소별 입지 특성을 파

악하는 탐구활동이다(표 8). 

(1)지리적 질문하기: 학습자는 제시된 탐구질문의 의

도, 즉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공간 분포와 입지 간의 관

련성에 대한 질문임을 ‘이해’해야 한다. (2)데이터 파악하

고 계획 세우기: 학습자는 제시된 지도를 바탕으로 데이

터를 파악하고, 탐구 계획을 수립한다. 지도에는 다양한 

유형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입지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다

음 단계인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식별’이 필

요하다. (3)데이터 수집하고 정리하기: 분석을 위해 필요

한 데이터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학습자의 데이터 수집 

및 정리 활동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학생들은 자신들이 

식별한 정보를 특정 탐구문제와 연계하고 ‘적용’할 수 있

어야 한다. (4)데이터 시각화하고 분석하기: 학습자는 지

도상의 정보를 분석하여 각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특

징을 이해한다. 즉, 지도상의 분포 패턴을 분석하여 왜 각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위치하는지 이유를 파악한다. (5)

결론 도출, 의사소통 및 성찰하기: 학습자는 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위치한 이

유를 결론 내리고 이를 설명하며, 자신의 설명을 평가한

다. 이 과정에서는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위치하는 다양

한 가능한 이유들 중에서 가장 타당한 이유를 선택해야 

한다. 

다음은 AI 통합 탐구활동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신재

생에너지 발전소의 입지 중 풍력발전소의 위치를 시각화

하고 입지 특성을 이해하는 탐구활동이다(그림 5).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풍력발전소 위치 데이터를 다

운받아 사용하게 된다. 다운받은 위치 데이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성형 AI의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능을 활용

하며, 우리나라 풍력발전기의 분포를 보여주는 상호작용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콘텐츠 생성 및 합성’ 기능을 활용

한다.   

(1)지리적 질문하기: 제시된 탐구질문(예, “풍력발전기

는 어디에 분포하고 있을까?”)을 통해 풍력발전기의 위치

와 그 지리적 분포가 특징적임을 ‘이해’한다. (2)데이터 파

악하고 계획 세우기: 교수자 혹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지

원을 받아 필요한 데이터의 위치를 찾아내고, 다운로드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3)데이터 수집하고 정리하기: 공

공데이터 포털에서 풍력발전기 위치 데이터를 검색,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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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교과서 기반 및 AI 기반 탐구활동 및 분석 결과

탐구활동 (교과서 기반) 탐구활동 (AI 통합)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 각각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가 주로 분포하는 지역을 위 지도

에서 찾아보고, 그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한 이유를 말해 보자.
우리나라 풍력발전단지는 어디에 있을까?

•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풍력발전기 위치 데이터(csv)를 검색하

고 다운로드한다.

• 다운받은 엑셀 데이터를 인공지능의 활용에 맞게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한다. 

• AI 활용 데이터 시각화를 요청한다(예, “우리나라 풍력발전기

의 분포를 보여주는 상호작용 지도를 작성해줘”).

그림 5. 우리니라 풍력발전기 위치 분포 지도: 생성형 AI를 

활용해 풍력발전기 위치를 보여주는 상호작용 지도를 

제작할 수 있다.

로드 하며,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시각화 및 분석에 

적용할 준비를 한다. 이는 특정 목적에 맞춰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4)데이터 시각화하

고 분석하기: 생성형 AI에게 우리나라의 풍력발전기 위

치를 보여주는 상호작용 지도의 작성을 요청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시각화의 주체는 생성형 AI이며, 학습자는 

시각화에 대한 요청과 (비판적) ‘해석’의 주체라는 점이다. 

학습자들은 생성된 지도를 분석하여 풍력발전기의 분포 

특성을 이해한다. (5)결론 도출, 의사소통 및 성찰하기: 지

도 분석을 바탕으로 풍력발전기의 분포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이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거나 이를 AI에게 확

인한다. 

ﾠ

사례 5 

지도로 제시된 우리나라의 시군구별 인구변화(1945- 

2015) 데이터를 통해 인구증가 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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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교과서 기반 및 AI 기반 탐구활동 및 분석 결과

탐구활동 (교과서 기반) 탐구활동 (AI 통합)

인구 분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 각 시기별로 인구 조밀지역과 인구 희박 지역을 찾아보고, 

인구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자.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시군구별 인구 변화(“2010년 행정

구역 기준 인구 추이(1975-2010)”) 검색하고 다운로드 한다.

• AI 활용 데이터 분석을 요청한다(예, “35년 동안의 시군구별 

인구변화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줘. 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지역, ②인구가 증가했지만 중간에 한번 이상 인구 감

소를 경험한 지역, ③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지역, ④인구

가 감소했지만 중간에 한번 이상 인구 증가를 경험한 지역”).

• 분석 결과를 시각화할 공간 데이터를 검색하고 다운로드한다. 

AI 활용 데이터 시각화를 요청한다(예, “분석결과를 업로드한 

공간데이터에 표시해줘”). 

•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와 비교한다.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표 9). 단지, 개별적인 특징을 파

악하기 보다는 시기별 흐름에 따른 공간적 패턴, 나아가 

공간구조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탐구의 목표가 된다.

(1)지리적 질문하기: 탐구질문(“인구 분포는 어떻게 변

화하고 있을까?”)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초점이 된다. 

(2)데이터 파악하고 계획 세우기: 제시된 지도에서 인구 

조밀지역과 인구 희박지역을 식별하고, 탐구질문과 연계

한다. (3)데이터 수집하고 정리하기: 탐구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모두 제시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미의 데이

터 수집은 생략된다. 다만, 다음 단계를 위해 분석이 필

요한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를 선별한다. (4)데이

터 시각화하고 분석하기: 지도상의 인구 분포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분석’하여 시기별 변화를 이해하고, 변화 패

턴을 찾는다. 탐구의 단계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인지과정이다. (5)결론 도출, 의사소통 및 성찰하기: 분석

한 인구 분포 변화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적절성

을 평가한다. 

다음은 AI 통합 탐구활동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생성

형 AI를 활용해 시군구별 인구 증감을 5년 단위로 계산하

여 하여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 혹은 감소하고 있는 지

역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국토 스케일에서 공간구조 변화 

패턴을 파악하는 탐구활동이다(그림 6). 특히, 이 활동은 

국토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차미숙 외, 2021)의 내용과 탐

구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 통계청

에서 시군구별 인구 증감 데이터를 다운받아 사용하게 

된다. 시군구별 인구변화를 분석하여 4가지 유형으로 구

분하기 위해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능을 활용하게 되며, 

분석 결과를 공간 데이터에 시각화하여 표시하는 과정에

서 ‘콘텐츠 생성 및 합성’ 기능을 활용한다. 분석 결과를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생성형 AI의 

‘지식 추론 및 예측’ 기능이 중요하다. 

(1)지리적 질문하기: 제시된 탐구질문(“인구가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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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혹은 감소한 지역: 인구 

데이터와 생성형 AI를 활용해 국토 공간구조의 변화를 

조사할 수 있다.

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다. 학생들은 탐구질문의 핵심이 시군구별 인구 

증감이 아니라 시기별 인구증감의 패턴 분석을 통해 공

간구조 변화를 파악할 것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데이터 파악하고 계획 세우기: 탐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궁리하는 단계이다. 학생들의 탐구경험

에 따라 이 단계를 학생들이 주도하거나 교사가 많은 지

원과 힌트를 제공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3)데

이터 수집하고 정리하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필

요한 시군구별 인구 데이터를 검색하고 다운로드 한다. 

이는 특정 목적에 맞춰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하는 단계

에 해당한다. (4)데이터 시각화하고 분석하기: 생성형 AI

를 활용하여 인구 변화의 4가지 유형에 따른 사례 지역들

을 확인하고 공간적 특징을 ‘분석’한다. 학습자는 AI의 도

움을 받아 분석 결과를 시각화(지도)할 수 있으며, 유형에 

따른 인구 변화의 공간적 패턴을 조사한다. (5)결론 도출, 

의사소통 및 성찰하기: 분석 및 시각화 결과를 확인하고, 

탐구질문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

를 비교함으로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석 결과를 새로운 형태(예, 지도)로 표현하는 

것은 ‘창조’ 과정의 특징을 보인다. 

V. 논의  - 생성형 AI는 지리탐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이것은 왜 중요한가?

생성형 AI의 활용은 지리탐구의 단계와 성격에 명확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교과서 기반 탐구

활동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AI 통합 탐구활동 사례들을 비

교했을 때 확인된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의 수집 단계가 명확해 진다. 교과서 기반 

탐구에서는 탐구에 필요한 데이터가 정련된 자료의 형태

로 미리 제공되며 데이터 수집 단계가 명료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은 크게 3가지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는 학생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궁리하고 수집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이미 정련된 자료의 

형태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더 이상 처리할 필

요가 없으며, 셋째는 더욱 근본적으로 해당 자료가 탐구

의 문제해결과 관련있다는 것이 전제되므로 학습자가 자

료의 신뢰도나 타당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점

이다. 반면, AI 통합 탐구에서는 여러 웹사이트(예, 통계

청 통계지리정보,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고, 

정리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된다. 그동안 지리탐

구에서 데이터 수집 단계(과정)은 중요하는 인식에 비해 

교육과정에서 강조된 적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과정은 2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학생들은 지리탐구에서 데이터 및 데이터 수집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데이터가 무엇이며, 

탐구에서 데이터의 역할과 필요한 데이터를 어디에서 어

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알게 되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디

지털 리터러시
4)
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이은경 외, 2021). 

다음으로, 외부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탐구의 실

제성(authenticity)과 전이 가능성(transferability)이 증가한

다. 교과서 기반의 탐구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그

리고 학생 자신들의 문제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면, 학생들 스스로 최신의 데이터를 수

집하고, 나아가 자신의 지역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됨에 탐구의 실제성과 학생들이 느끼는 탐구에 

대한 효용성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둘째, 실질적인 데이터의 시각화와 분석이 가능해진

다. 교과서 기반 탐구활동은 제시된 자료에 대한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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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해석을 바탕으로 한 토론이나 문제해결 추론 

등 학생활동이 이어지는 패턴화된 방식으로 제시된다. 실

제로 고등학교 한국지리 탐구활동은 아래의 2가지 형식

(탐구유형 1, 2)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이 경우 2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교과서의 단원이 바뀌어

도 패턴화된 탐구가 반복되다 보니 학생들이 경험하는 

탐구 경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지리탐구에 진

정한 의미의 시각화와 분석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즉, 

표면적으로 학생들에게 데이터를 ‘분석’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분석은 시각적인 분석에 머물고 있고, 

그마저도 그러한 분석의 결과를 통해 질문에 대한 충분

한 근거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탐구유형 1. 질문 이해 → 자료(지도, 그래프, 텍스트) 분석

(예, ‘특징을 비교해 보자’, ‘찾아보고 이유를 설명해 보자’, 

‘변화 양상을 서술해 보자’ 등)

• 탐구유형 2. 질문 이해 → 자료 분석 → 토론, 추론 및 문제

해결(예,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해 보자’,  ‘문제를 추론하

고 해결책을 제시해 보자’, ‘영향에 대해 토론해 보자’ 등) 

반면, AI 통합 탐구에서는 다양한 통계검증과 시각화 

과정이 쉬워진다. 단순한 평균 계산에서부터 통계분석

(예, 상관관계 분석, 시계열 분석 등)까지 생성형 AI를 활

용하여 어렵지 않게 수행이 가능하다. 가령, 도시의 규모

와 출산율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시군구별 인구밀도와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계산하고 추세선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계열 분석을 통해 지난 100년 동안의 기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100년 이후의 기온에 대한 예측

이 가능하다. 또한, 학생들이 업로드한 데이터를 활용한 특

정 지역의 인구 피라미드를 작성하거나 상호작용 지도를 

제작하는 것도 어느 때보다 쉬운 일이 되었다. 뿐만 아니

라 이렇게 작성한 결과물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예, “그래프는 도심공동화 현상

과 관련 있을까?”, “인구 피라미드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지역에서 특히 요구되는 공공서비스를 교통, 의료, 보

건･복지, 교육 측면에서 설명해줘” 등). 생성형 AI의 도

입과 활용으로 통계검증의 활용이 쉬워짐에 따라 학습자

는 기술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인지적 부담은 줄이고, 지

리적 개념이나 원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AI에 의존한 자료 시각화, 검증, 해석 과정으로 

인해 학습자가 탐구의 주도성을 상실할 위험이 존재한

다. AI가 지리탐구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됨에 따

라, 기존의 탐구활동과 비교해서 학습자의 역할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김민성(2022)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우

려를 표명하며, AI를 활용한 교육이 단순한 ‘버튼 클릭

(buttonology)’ 활동에 머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학습자는 

더 이상 데이터를 직접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대신 어떤 분석과 시각화가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데 더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는 AI가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담당하게 되더라도, 학습자

가 탐구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가치 있는 경험

에 참여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함을 의미한다.

VI. 결론 - 요약, 의의와 한계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생성형 AI를 통합한 지리탐구 활동

을 개발하고, 이러한 자료의 활용이 가져올 수 있는 학습

경험의 변화를 예상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는 아래와 같다. 

첫째, 생성형 AI는 다른 교육용 테크노롤지와 달리 4

가지 특징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⑴데

이터 처리 및 분석(Data Processing and Analysis), ⑵지식 

추론 및 예측(Knowledge Inference and Prediction), ⑶콘

텐츠 생성 및 합성(Content Creation and Synthesis), ⑷대

화형 상호작용(Interactive Communication). 이러한 기능

들이 생성형 AI 통합 탐구를 다른 테크놀로지 통합 탐구

와 구분되게 만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생성형 AI 통합 탐구 사례 5가지

를 제시하였다: ⑴대구지역의 이상 고온 일수 변화 탐구, 

⑵서울시 지하철 승하차 인원 데이터 분석, ⑶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인구 피라미드 분석, ⑷풍력발전소 위치 

시각화 및 입지 분석, ⑸시군구별 인구 증감 분석. 이들 

탐구활동은 데이터 분석, 시각화, 예측 모델링 및 해석을 

통해 다양한 지리적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셋째, 생성형 AI 탐구활동은 외부의 데이터를 활용하

고, 통계분석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

존 교과서 기반 탐구에 비해 ⑴전체적인 탐구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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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⑵지리탐구의 실제성과 전이가능성을 높이며, 

⑶블룸의 인지과정 분류에서 이해하기(Understand)와 분

석하기(Analyse) 단계 뿐 아니라 적용하기(Apply)와 창의

하기(Create)를 함께 강조하며, ⑷디지털 리터러시 및 미

래역량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의의와 한계   

생성형 AI의 교육적 영향과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매

우 높은 상황에서 실제 사례에 기반한 연구가 매우 제한

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구

체적인 탐구활동 사례는 이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 된다. 이는 생성형 AI를 통합한 교육적 접

근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제공하며, 이 분야의 연

구 및 개발에 대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지리탐구의 5단계 프레임워크와 블룸의 교

육목표 분류체계를 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학습자의 교

육 경험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AI가 교육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된 접근법은 학습자 중심

의 교육 경험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돕고, 

AI 기술이 교육에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을 평가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연구의 주요한 한계는 학생들이 실제로 탐구활동

을 경험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는 본 연구가 기술의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탐

색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만, 연구 결과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주의를 요구한다. 

실제 학습 환경에서의 AI 통합 탐구활동의 영향을 평가

하고, 그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증적인 

실험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

용이 학습자에게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

1) 일반적으로 새로운 접근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동일한 과

제나 문제를 제시하지만 생성형 AI의 활용은 단순한 효율성

의 차원을 넘어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식에 근본적인 변

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동일한 탐구활동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탐구의 주

제는 유지하면서 생성형 AI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변형하였다. 

2) 판매부수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천재출판의 교과서를 선정했

으며, 선정된 탐구활동 주제들의 경우 타 출판사 교과서에서

도 대부분 다뤄지고 있는 정도로 보편적이다. 

3) 현재 GPT-4는 유료로 제공된다(월$20).

4) 이은경 외(2021)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학생이 개인의 학습과 

삶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디지털 기술과 정보에 관

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 태도이다. 즉, 디지털 기술에 관한 기

초적인 이해와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 처리와 생성, 문제 해결, 의사소통과 협력을 실천할 수 있

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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